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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이 예쁜 옷과 돋보이는 메이크업만큼 신경 쓰는 

곳이 있다. 바로‘귀’다. 최근 길고 화려한 귀걸이로 개성

을 드러내는 스타일링이 인기를 끌면서 스타들도 다양

한 귀걸이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 길게 더 길게…드롭 이어링

복고 열풍과 함께 귀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드롭 이어

링’(드롭 귀걸이)의 유행이 돌아왔다. 

‘드롭 이어링’은 목선을 따라 길게 늘어지는 디자인

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내 스타들이 즐겨 착용한다. 한

쪽 머리를 넘겨 귀걸이를 강조하거나 긴 머리를 자연스

럽게 내려 귀걸이가 머리카락 사이에서 반짝이도록 연

출하는 것이 포인트.

화려한 장식 없이 길게 늘어지는 라인 형태의 드롭 이

어링은 깔끔한 분위기를 내기 때문에 미니멀한 드레스

나 슈트 룩에 잘 어울린다. 원피스나 셔츠와 슬랙스를 매

치한 깔끔한 패션에도 안성맞춤.

◈ 더 크고 화려하게…’맥시 이어링’

2018 S/S 시즌 컬렉션 쇼에서는 마치 예술 작품 같은 

귀걸이가 다수 등장했다. 더욱 길어지고 커진 것은 물론 

섬세하고 정교해진 디자인이 눈에 띄었다. 큼직한 스와

로브스키, 벨벳 소재 등을 다양하게 활용한 것이 돋보

였다.

스타들은 굵은 비즈가 알알이 장식된 길고 큼직한‘맥

시 이어링’을 화려한 의상과 매치해‘맥시멀리즘’의 진

수를 보였다. 또 폭포처럼 물줄기가 쏟아지는 듯한‘캐

스케이드 이어링’으로 글래머러스한 룩을 연출하거나, 

화려한 비즈 귀걸이를 한 쪽만 착용해 우아한 포인트를 

더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마치 금속판을 연결한 듯한 구조적인 귀

걸이로 세련미를 뽐내기도 했다.

메탈 귀걸이는 장식이 없어도 그 자체로 반짝이기 때

문에 화려한 분위기를 내기 좋다. 별다른 장식 없이 실

버, 골드 등 표면이나 모양으로만 변주된 귀걸이는 고급

스럽고 깔끔한 느낌을 내 일상복은 물론 정장 등 오피스

룩에도 잘 어울린다.

◈ 깔끔한 후프·링 귀걸이

90년대 인기를 끌었던‘링 귀걸이’는 2018년 더욱 대

담해졌다. 어깨에 닿을 정도로 큰 크기와 눈에 띄게 굵

어진 두께의 링 귀걸이로 재탄생한 것. 

스타들은 링 안에 디테일을 더하거나 링 한편을 커팅

하는 등의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의 링 귀걸이로 패션에 

독특한 포인트를 더하기도 했다.

액세서리 이상의 액세서리 ‘귀걸이’


